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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새누리당 정진석·더불어민주당 우상호·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나 탄핵 이후 정국을 위한 여야정 

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. 

퇴진행동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. 

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, 헌정파괴 사건은 황교안 국무총리와는 무관한 일인가? K스포츠와 미르 모금을 황교

안 국무총리는 몰랐단 말인가?  황교안 총리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, 알면서 묵과 또는 동조했다는 공범자 

일 뿐이다. 

퇴진행동은 무능 또는 공범자인 황교안 총리에게 탄핵이후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. 때문에 권한대행으로 그

를 인정할 수 없다. 탄핵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외쳐졌던 ‘황교안 당장사퇴’ 요구는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

다. 이것이 촛불의 민심이고 국민의 바람이다. 

그런데 야권이 나서서 황교안 총리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

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. 

한편, 개헌특위 구성에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. 현재시점에서의  개헌은 박근혜 즉각퇴진, 적폐청산 등 촛

불의 절박한 요구를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득실에 맞춰 왜곡하는 것이다.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퇴진 촛불 가운

데에서도 개헌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것 아니었는가! 

 특히 새누리당이 개헌특위의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국정농단 헌정파괴의 부역자인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

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기에 더욱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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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평

여야 3당의 여야정 협의체 운영,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퇴진행동 논평

야당은 민의와는 무관한 원칙없는 정략적 타협 중단하라.

-  촛불민심 수렴 없는 개헌특위 - 여야정협의회 즉각 중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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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촛불의 의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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